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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, 당신은 저를

살펴보시고 잘 아시

당신은 제 오장육부를 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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앉으나 서나 당신은

저를 아시고,

어미 배 속에서 

제가 남몰래 

멀리서도 제 생각
알아차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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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을 가도 누워 있어도 헤아

오묘하게 지어 주신 이 몸,
당신을 찬송하

땅속 깊은 곳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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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은 저의 길 모두 아시

당신 작품들은 놀랍기만 하

제 뼛속까지 당신께 드러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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